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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성인애착과 SNS 독경향성의 계:

기본 심리욕구 만족과 소외에 한 두려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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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애착회피, 애착불안)과 사회 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독경향성의 계에서 기본 심리욕구 만족과 소외에 한 두려움(Fear of Missing Out: FOMO)

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 다. 이를 해 SNS를 사용하고, 국내 소재 4년제 학교에

재학 인 학생 322명을 상으로 모형의 합도를 검증하 다. 그 결과, 본 연구의 최종

모형은 수집한 자료에 합하 고, SNS 독경향성 변량의 약 4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 성인애착(회피, 불안)과 기본 심리욕구 만족에서 SNS 독경향성에 이르는 직 경로

를 제외한 모든 가설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 경로의 경우, FOMO는 성인애

착(애착회피, 애착불안)과 SNS 독경향성의 계를 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애

착불안과 SNS 독경향성의 계를 기본 심리욕구 만족과 FOMO가 매개한 간 경로는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애착회피와 FOMO의 계에서 기본 심리욕구 만족의 억제효과가

시사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실제에서의 시사 과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을

논하 다.

주요어 : 성인애착, 기본 심리욕구 만족, 소외에 한 두려움(FOMO), SNS 독경향성, 매개효과,

억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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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얼 세 1)인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

술은 일상의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계, 사회 환경 등에

향을 미치고 있다(Selwyn, 2009). 더욱이 기

성인기에 속한 학생들은 연인 친구와 긴

한 계를 형성하는 발달과제를 앞두고 있

기 때문에(Erickson, 1968), 사이버 상에서 ‘개인’

심으로 계를 형성하고, 사이버 공동체를

만들며, 오 라인 계를 온라인상으로 확장

하는(김유정, 2013; Boyd & Ellison, 2008) 사회

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극 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학

생들이 포함된 18-24세의 SNS 사용 평균 시

간은 1시간 20분 정도 으며, 모든 연령층

에서 가장 오랫동안 SNS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지형, 주재욱, 김윤화, 하형석,

2015).

그러나 SNS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SNS

독경향성과 같은 부 응 인 문제를 래할

수 있다. SNS 독경향성은 SNS에 속하려는

강한 동기로 인해 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SNS에 투입한 결과, 다른 사회 활동이

축되고, 심리 건강을 해치며, 인간 계가

손상되는 상을 말한다(Andreassen & Pallesen,

2014). 특히, 학생들은 인 계 형성과 증

진을 해 SNS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외로움을 잘 타거나 인 계에 어려움을 느

낄 때 SNS 독경향성이 높고(고은 , 최윤 ,

최민 , 박성화, 서 석, 2014; 이정화, 김호 ,

강정석, 2017), SNS를 과다 사용할 경우 오히

려 실에서의 인 계문제가 심화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송혜진, 2011; 최 석, 하정철,

1) 1980년에서 2000년 에 태어난 세 를 말한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을 사용해 온 디

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들이다.

2011; 홍구표, 혜성, 2017). 이 듯 선행연구

들은 SNS 독경향성이 인 계(문제) 변인들

과 직간 으로 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

을 가능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

구 련 이론을 바탕으로 인 계(문제)

련 변인들(성인애착, 기본 심리욕구 만족,

소외에 한 두려움)과 SNS 독경향성의 계

를 일상 으로 SNS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상으로 확인하고자 하 다.

학생을 상으로 SNS 독경향성을 연구

한 국내외 문헌들은 주로 SNS 독경향성과

련된 개별 변인을 밝히는데 을 두고 있다

(Andreassen & Pallesen, 2014; Kuss & Griffiths,

2011). 를 들어, 뇌신경 상 기술을 활용하

여 SNS 사용과 련된 뇌의 보상회로를 확인

하거나( : He, Turel, & Bechara, 2017), SNS

독경향성과 련된 성격 특성( : 내 자기

애; 서경 , 조성 , 2013), 내 동기( : Ross

et al., 2009), 부정 인 심리 변인( : 불성실,

낮은 자존감, 외로움 등)을 확인하는 연구( :

고은 등, 2014)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연

구들은 SNS 독경향성의 특징을 좀 더 구체

으로 탐색하는 한편, SNS 독경향성에 향을

미치는 개인 내 , 심리 변인을 밝힘으로써

SNS 독경향성에 한 지식 확장에 기여하

다. SNS 독경향성은 인터넷 독 는 스마

트폰 독에 비해 상 으로 늦게 연구가 시

작되었고 최근에서야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부분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Andreassen & Pallesen, 2014; Kuss & Griffiths,

2011). 첫째, 다양한 SNS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연구들은 페이스북

독을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하 다(Griffiths,

2012). 비록 페이스북이 표 인 SNS

하나이고 SNS 독경향성 연구에 많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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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Bergen 페이스북 독 척도(Bergen

Facebook Addiction Scale: BFAS; Andreassen,

Torsheim, Brunborg, & Pallesen, 2012)가 심리측

정의 측면에서 가장 타당한 도구로 평가되고

있지만(Rosenberg & Feder, 2015), 페이스북은

SNS 랫폼 하나에 불과하며 BFAS로는 페

이스북 고유의 특성만을 측정할 가능성이 있

다는 에서 SNS 독경향성을 측정하는데 한

계가 있다. 둘째, 부분의 연구들이 SNS 독

경향성과 련된 심리 , 성격 요인을 개별

으로 탐색하는 것에 그쳤을 뿐, 변인들이

어떤 구체 인 과정을 통해 SNS 독경향성에

이르는지에 한 탐구는 부족하 다. 셋째,

SNS 독경향성에 향을 미치는 여려 변인들

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지 까지 이들의 향

력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해, BFAS를 기반으로 개발되고 국내에서 타

당화된 ‘ 학생용 SNS 독경향성 척도(정소 ,

김종남, 2014)’를 사용하 다. 한 학생을

상으로 인 계와 련이 있는 심리 변

인들(애착, 기본 심리욕구 만족과 소외에 한

두려움)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SNS 독경향

에 향을 미치는지 악하고자 하 다. 마지

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변인들의 구조

련성을 확인함에 있어서 학생 성인을

상으로 실시된 선행연구(고은 등, 2014;

박웅기, 2014; 서원진, 김미리혜, 김정호,

Ebesutani, 조인성, 2015; 오윤경, 2012; Wilson,

Fornasier, & White, 2010)를 통해 SNS 독경향

성과 련이 있다고 보고된 변인들(외로움,

인 민, 불안, 연령)의 향을 통제하고자 하

다.

성인애착: SNS 독경향성의 측변인

애착은 한 개인이 친 한 이자 계(dyadic

relation)를 맺고 있는 타인( , 부모, 연인, 친

구)에게 느끼는 강력한 정서 유 를 의미한

다(Bowlby, 1969). 아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세상에 한 내 작동모

델을 발달시키는데(Bowlby, 1973), 과거에 응

이었던 경험을 토 로 자신을 평가하고 타

인에게 어떤 행동을 할지 선택하게 된다. 부

모와 안정 인 애착 계를 형성했을 경우

계를 통해 한 안을 얻을 수 있는 반면,

한 애착경험이 부재하여 불안 애착이

형성된 경우 계에 한 신뢰가 부족해 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처럼 애착

은 계에 한 개인의 상(像)과 련이 있는

데, 많은 연구에서 애착은 인 계 형성

유지, 친 감 등과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Collins & Read, 1994; Feeney & Noller,

1990). 한편, 성장 과정에서 애착패턴이 변하

거나 애착의 상이 다양화될 수 있기 때문에

(Crowell, Treboux, & Waters, 2002; Stein, Jacobs,

Ferguson, Allen, & Fonagy, 1998), 한 개인의

성인기 애착 패턴은 생애 기의 애착패턴과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을 상

으로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기애착이

아닌 ‘성인애착’을 측정하여 SNS 독경향성을

포함한 다른 연구 변인들과의 련성을 확인

하 다.

신경생리학 분야에서 수행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애착은 인 계 안정성을 측할 뿐

만 아니라 독경향성과도 련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P. Flores, 2010, 2015). 안정 인

애착 계는 생리 과정( : 심박수, 감정 등)

을 조 하는 메커니즘을 형성하는데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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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Cozolino, 2013),

특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애착 상과의 상

호작용은 정서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한다(P.

Flores, 2010, 2015; Lewis, Amini, & Lannon.,

2001). 반면, 안정된 애착 경험이 부족한 사람

들은 타인에게 정서표 을 하는 것을 기피하

고, 부정 인 감정을 부인하는 경향이 있어

(Hazan & Shaver, 1987) 타인과의 공명을 통해

정서 안정을 도모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들

은 안 감, 이완된 느낌, 행복감과 련이 있

는 내인성 아편물질( : 엔돌핀)의 도가 낮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Spangler & Grossmann,

1993), MacLean(1990)은 사람들이 좋은 계를

형성했을 때 분비되는 생화학 물질이 부족

할 때 이를 외부로부터 채우기 해 독에

빠진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안

애착 수 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과의 계

를 통해 정서를 조 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화

학 물질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른 보상거리

( : 약물, 술, 독행 등)를 통해 자신의 결

핍(스트 스, 불안, 외로움 등)을 해소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P. Flores, 2010, 2015; Tops,

Koole, Ijzerman, & Buisman-Pijlman, 2014). 다시

말해, 불안정한 애착은 독의 험성을 증가

시킬 수 있다.

한편, Shaffer 등(2004)은 물질남용과 행동

독이 유사한 신경생물학 회로( : reward

deficiency syndrome; 보상결핍증후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 다. 이들에 따르면, 독이 되

는 상( : 약물, 도박, 인터넷 등)과 상 없

이 유사한 생물학 과정을 통해 ‘ 독’이 일

어날 수 있다. 를 들어, 불안 애착 수 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 인 정서를 조 하기

해 약물이나 알코올과 같은 물질을 남용한 결

과 독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불안 애착

수 이 높은 사람들은 계를 통해 부정 인

정서를 해소하는 것이 서툴기 때문에 신

SNS를 과도하게 사용한 결과 SNS 독에 이를

수 있다.

최근 들어 애착과 인터넷 련 행동 독

( : 스마트폰 독, SNS 독경향성, 인터넷

독 등)의 련성을 확인하려는 시도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학생을 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불안 애착과 SNS 독경향

성의 계를 경험 으로 확인하 다(김보경,

백용매, 허창구, 2016; 하태희, 2016; Blackwell,

Leaman, Tramposch, Osborne, & Liss, 2017). 를

들어, 하태희(2016)는 불안 애착 수 이 높

을수록 SNS 독경향성이 높다는 것을, 김보경

등(2016)은 불안 애착(회피, 불안)이 인

계문제를 매개하여 SNS 독경향성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다. 한 학생

성인을 상으로 수행된 해외 연구에서 성인

애착이 SNS 독경향성을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lackwell et al., 2017).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들을 토 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

착이 SNS 독경향성을 측할 것으로 상

하 다.

기본 심리욕구 만족: SNS 독경향성의 동기

요인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과 SNS 독경향성

간 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기본 심리욕구

만족’과 ‘소외에 한 두려움’을 설정하 다.

상담연구에서 매개변인을 탐색하는 주된 이유

는 성격 특성( : 애착) 등 수정하기 어려운

변인보다는 거변인에 근 해 향을 미치면

서 상 으로 개입이 용이한 변인(매개변인)

을 찾아 이것에 을 두고 상담을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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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이다(조화진, 서 석, 2011). 이런

측면에서 3가지 요소(자율성, 유능성, 계성)

로 구성되고, 충족 될 경우 내재 동기, 정신

건강 심리 안녕감이 증진되는 것으로 알

려진 ‘기본 심리욕구 만족’은 성격 특성인 애

착에 비해 상 으로 개입하기 용이한 변인

으로 볼 수 있다(조화진, 서 석, 2011; Deci &

Ryan, 2000; Ryan & Deci, 2002). 더욱이 Wei,

Shaffer, Young과 Zakalik(2005)은 내담자의 부정

인 행동에만 치 할 것이 아니라, 역기능

인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내 인 동기( : 기

본 심리욕구)를 상담에서 비 있게 다룰 것

을 주장하 다. 한 조화진과 서 석(2011)은

내담자의 심리욕구가 만족되지 못한 결과 부

정 인 행동패턴을 갖게 되었다는 을 내담

자가 이해하도록 돕고, 내담자의 좌 된 심리

욕구를 상담 계 안에서 채울 수 있도록 조

력할 것을 제언하 다. 따라서 성인애착과

SNS 독경향성 간 계에서 기본 심리욕구 만

족의 매개효과가 경험 으로 확인된다면, SNS

독경향성을 유발하는 내담자의 불만족한 욕

구를 확인하고 이를 상담과정에서 충족할 수

있도록 돕기 한 실증 인 근거를 제공한다

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불안 애착 수 이 높을수록 기본 심리욕

구가 좌 되는 경향이 있다(조화진, 서 석,

2011; Wei et al., 2005). 구체 으로, 애착회피

수 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정 으로

인식하는 반면 타인과의 계에 해서는 부

정 으로 인식하기 때문에(‘다른 사람은 다 나

빠’, ‘나 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타인과 계

맺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Wei et al.,

2005). 따라서 이들은 인간 계에서 고립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기본 심리욕구가 충족되지 않

을 수 있다(Pietromonaco & Barrett, 2000). 반면,

애착불안 수 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에

해 부정 이기 때문에(‘난 나쁜 애야’), 매력

이지 않은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지 않기 해

스스로의 수행수 을 지속 으로 의심하고,

이로 인해 스트 스를 경험한 결과 심리욕

구가 좌 될 가능성이 높다(Pietromonaco &

Barrett, 2000; Wei et al., 2005). 한편, 기본 심

리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사람들은 미디어를

사용해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성향이 강한데(Ryan, Rigby, & Przybylski, 2006),

이로 인해 페이스북 독으로 진행될 가능성

이 높다(김기모, 김 철, 2013; Masur, Reinecke,

Ziegele, & Quiring, 2014). 실제로 기본 심리욕

구가 충족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SNS 독경향

성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기모, 김 철,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안 애착과 기본 심리욕구 만족의 계,

기본 심리욕구 만족과 SNS 독경향성 간 련

성을 확인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애착

과 SNS 독경향성 간 계를 기본 심리욕구

만족이 매개할 것으로 상하 다. 구체 으

로 불안 애착 수 이 높은 사람들은 기본

심리욕구가 충족될 가능성이 고, 욕구 충족

을 한 안으로 SNS를 사용함으로써 독경

향성이 커질 것으로 보았다.

소외에 한 두려움: SNS 독경향성의 부정

정서요인

최근 들어 학자들은 SNS 과용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소외에 한 두려움(Fear of

Missing Out; FOMO)에 주목하고 있다( :

Blackwell et al., 2017). FOMO는 소외된 상황에

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경험을

할 것 같은 두려움을 의미한다(Blackwell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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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Przybylski, Murayama, DeHaan, & Gladwell,

2013). FOMO 수 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

상호작용에서 멀어지거나 유행에 뒤떨어진다

고 느끼지 않기 해 타인과 계속 연결되고자

한다(Przybylski et al., 2013). 최근에는 사회

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는데 SNS가 많이 사용

되기 때문에, FOMO 수 이 높은 사람들은

SNS를 사용하여 타인의 정보를 악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Alt, 2016; Przybylski et al.,

2013). 실제로도 FOMO가 높을수록 SNS 사용

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Blackwell et al.,

2017; Przybylski et al., 2013).

FOMO와 SNS의 련성에 해서는 생물학

과 사회비교 으로 설명할 수 있

다. 우선, 생물학 에서 FOMO는 소속에

한 욕구와 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Lai,

Altavilla, Ronconi, & Aceto, 2016). 집단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낄 경우 사회 통증을 경험하는

데, 이는 감정 조 , 공포, 불안과 련된 ‘편

도체’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ai et

al., 2016).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스트 스 반응은 매우 불쾌하기 때문에 사

람들은 이를 미리 차단하고자 하며, 그 결과

사회감시체계(Social Monitoring System)가 활성

화된다(Lai et al., 2016). 사회감시체계가 활

성화된다는 것은 사회 배제나 포함(social

exclusion/inclusion)과 련된 정보에 한 주의

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스스로가

소외당했다고 지각되면 FOMO 수 이 높아지

고 결국 사회감시체계가 함께 진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SNS를 통해 많은 정보가 유통

되기 때문에, FOMO로 인해 사회감시체계가

활성화된 사람들은 SNS 상의 정보를 더 민감

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 결과 강박 으로

SNS 상의 정보를 확인하려 할 수 있다.

사회비교 에서 FOMO와 SNS 독경향

성 간 계를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

들은 SNS에서 형성되는 독특한 문화가 이

두 변인의 련성을 래한다고 주장한다(S.

Flores, 2015; Qui, Lin, Leung & Tov, 2012). 사람

들은 SNS 상에서 더 쁜 모습으로 보이기

해 자신의 사진을 더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보정하거나,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내용의

을 업로드 하는 등 스스로를 이상화하는 경향

이 있다. 결국, 보정된 정보를 한 사람들은

남들에 비해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상향비교를 더 많이 하게 된다(Qui et al.,

2012). 즉, SNS에서 이상화된 정보를 많이 보

게 될 경우, 친구들은 다들 보람되고 멋진 경

험을 하고 있지만 스스로는 그 지 못하다고

자신을 비하하는 상향비교를 많이 하게 되며,

그 결과 FOMO를 느낄 가능성이 커진다.

한편, FOMO는 타인이 보다 나은 경험을 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인해 계속 타인과 연결되

고 싶은 욕구가 활성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 계 변인인 애착과 련이 있을 것으로

상할 볼 수 있다. 우선, 애착불안이 높은 사

람들은 타인에게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

향이 있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타인이 어

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지속 으로 확인하고

싶을 수 있다. FOMO와 성인애착과의 련

성을 확인한 최근의 연구에서, 성인애착척도

(Attachment Style Questionnaire; ASQ; Feeney,

Noller, & Hanrahan, 1994)의 하 요인인 인정

욕구(Need of Approval)가 FOMO와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ai et al., 2016). 인정

욕구는 애착불안과 개념 으로 유사하기 때문

에(Brennan, Clark, & Shaver, 1998) 이를 통해

애착불안이 FOMO와 련이 있을 것으로 추

론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미국 학생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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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17~49세)을 상으로 한 Blackwell 등(2017)

의 연구에서 애착불안은 FOMO와 정 인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

에서도 애착불안과 FOMO는 정 인 계가

있을 것으로 상하 다. 반면, 애착회피와

FOMO의 계에 해서는 일치되지 않은 주

장과 연구결과가 함께 존재한다. 애착회피 수

이 높은 사람들은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

려 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소외당했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확인하려는

FOMO가 활성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즉,

애착회피와 FOMO는 서로 련이 없는 것으

로 추론할 수 있다(Michot, Blancot, & Bourdon

Baron Munoz, 2016). 그러나 Blackwell 등(2017)

의 연구에서는 애착회피와 FOMO 간에 작지

만 유의한 상 (r=.15)이 보고되었다. 이 듯,

애착회피와 FOMO 간 계에 해 서로 다른

주장과 연구결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본 연

구에서는 애착회피와 FOMO 간 계의 유무

방향을 특정하지 않고 탐색 으로 련성

을 확인하고자 하 다.

한편, SNS 독경향성의 측변인을 찾는 과

정에서 성인애착(회피, 불안)과 SNS 독경향성

의 계가 FOMO 변수 투입 후 유의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Blackwell et al., 2017). 이

는 FOMO가 성인애착과 SNS 독경향성의

계를 매개하는 변인임을 시사하는데, 불안정

성인애착 수 이 높을수록 FOMO 수 이 높

아지고, 결국 SNS 독경향성 수 한 커질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기본 심리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FOMO가 상승할 것으로 상해 볼 수 있다.

Przybylski와 동료들(2013)은 FOMO가 상황

는 만성 인 기본 심리욕구의 좌 로 인해

발생된 자기 조 의 문제로 가정했는데, 심리

욕구 만족을 FOMO의 측변인으로 설정하

고 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본 심

리욕구(유능성, 자율성, 계성)의 만족 수

이 낮을수록 FOMO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도 기본 심리욕구 만족과

FOMO 간에는 부 인 계가 있을 것으로

상하 다.

이 듯 FOMO와 SNS 독경향성, 애착과

FOMO, 기본 심리욕구 만족과 FOMO 간 계

를 밝힌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FOMO

는 성인애착 기본 심리욕구 만족과 SNS

독경향성 간 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성인애착 → 기본 심리욕구 충족

→ FOMO → SNS 독경향성). 즉, 불안 애착

(회피, 불안) 수 이 높은 사람들은 기본 심리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기본 심리욕구가 충족

되지 않을 경우 FOMO 수 이 증가되어 결국

SNS 독경향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연구모형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SNS

독경향성을 설명하기 해, 성인애착, 기본 심

리욕구 만족, FOMO를 주요 측변인으로 정

하고, 련 이론과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세 변인들이 SNS 독경향성에 향을 미치

는 구조모형을 설정하고(성인애착 → 기본 심

리욕구 만족 → FOMO → SNS 독경향성) 그

합성을 확인하 다. 이때, 선행연구(고은

등, 2014; 박웅기, 2014; 서원진 등 2015; 오윤

경, 2012; Wilson et al., 2010)를 통해 SNS 독

경향성과 련성이 있다고 밝 진 기타 변인

(외로움, 인 민, 불안, 연령)을 통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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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합도와 주요 측변인들의 직간 효

과를 확인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고, 직 효과와 련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성인애착과 SNS 독경향성 간

련성을 확인한 선행연구를 토 로(김보경 등,

2016; P. Flores, 2010, 2015), 애착회피 수 이

높을수록 SNS 독경향성이 높고(가설 1), 애착

불안이 높을수록 SNS 독경향성이 높을 것으

로 상하 다(가설 2). 한 기본 심리욕구와

SNS 독경향성 간 련성을 확인한 기존 연구

와 같이(김기모, 김 철, 2013; Masur et al.,

2014) 기본 심리욕구 만족 수 이 낮을수록

SNS 독경향성이 높을 것으로 상하 다(가

설 3). 그리고 FOMO와 SNS 독경향성의 련

성을 언 한 선행연구를 토 로(Blackwell et

al., 2017; P. Flores, 2015) 본 연구에서도 FOMO

수 이 높을수록 SNS 독경향성이 높을 것으

로 상하 다(가설 4). 한편, 성인애착과 기본

심리욕구 만족의 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처럼(Wei et al., 2005) 본 연구에서도 애착

회피와 애착불안 수 이 높을수록 기본 심리

욕구 만족이 낮을 것으로 상하 다(가설 5,

6).

애착불안과 FOMO 간 계를 보고한 선행

연구를 토 로(Blackwell et al., 2017; Lai et al.,

2016), 애착불안이 FOMO와 정 계가 있을

것으로 상하 다(가설 7). 반면, 애착회피와

FOMO 간 계에 해서는 일치되지 않은 주

장과 연구결과가 존재한다는 을 고려하여,

두 변인의 계에 해서는 구체 인 가설을

설정하지 않고 탐색 으로 확인하고자 하 다.

마지막으로, 기본 심리욕구 만족과 FOMO의

련성을 보고한 기존 연구를 토 로(Prybylski

et al., 2013), 본 연구에서도 기본 심리욕구 만

족 수 이 낮을수록 FOMO가 높을 것으로

상하 다(가설 8).

간 효과와 련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

다. 우선, 성인애착(회피, 불안)이 기본 심리욕

구 만족을 매개로 FOMO에 향을 미칠 것으

로 상하 다. 구체 으로, 애착회피 수 이

높을수록 기본 심리 욕구는 덜 만족될 것이

그림 1. 연구모형

주. AV=애착회피. AX=애착불안. NEED=기본 심리욕구 만족. FOMO=소외에 한 두려

움. SNS addiction=SNS 독경향성. Cov=공변인(외로움, 인 민, 불안,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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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결국 FOMO 수 은 높아질 것이다(가설

9). 한 애착불안 수 이 높을수록 기본 심리

욕구는 덜 만족될 것이며, FOMO 수 은 높아

질 것이다(가설 10).

한편, 애착불안 수 이 높을수록 FOMO 수

이 높아지고, 그 결과 SNS 독경향성이 심

화될 것으로 상하 다(가설 11). 그러나 애

착회피가 FOMO를 매개하여 SNS 독경향성에

이르는 간 경로에 해서는 가설을 설정하지

않고 탐색 으로 살펴보고자 하 다.

한 성인애착(애착회피, 애착불안)은 기본

심리욕구 만족을 매개로 SNS 독경향성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하 다. 구체 으로, 애

착회피 수 이 높을수록 기본 심리욕구 만족

은 낮아지고, SNS 독경향성 수 은 높아질

것이다(가설 12). 한 애착불안 수 이 높을

수록 기본 심리욕구 만족은 낮아지고 SNS 독

경향성 수 은 높아질 것이다(가설 13).

마지막으로, 성인애착(애착회피, 애착불안)은

기본 심리욕구 만족과 FOMO를 통해 SNS 독

경향성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하 다. 구

체 으로, 애착회피 수 이 높을수록 기본 심

리욕구 만족은 낮아지며, FOMO 수 은 높아

지고, SNS 독경향성 수 이 높아질 것이다(가

설 14). 한 애착불안 수 이 높을수록 기본

심리욕구 만족은 낮아지며, FOMO 수 은 높

아지고, SNS 독경향성 수 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15).

방 법

연구 상 차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리서치 회사에 가입

된 4년제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 참여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여 설문 참여자를

모집하 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람들 가운데, 설문 당시 애착 상

( : 연인, 친구, 부모 등)이 존재하며 SNS( :

페이스북, 트 터 등)를 사용 인 경우에만

설문에 응답하도록 요청하 다. 설문지에는

연구에 한 소개와 참여자의 권리( : 비

보장), 연구에 필요한 변인을 측정하기 한

문항과 인구통계학 질문이 포함되었다. 설

문을 실시하기 , 설문참여자에게 설문 응답

시 주의해야 할 에 해서 고지하 다. 설

문 문항은 인구통계학 질문을 제외하고 총

127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설문에는 15~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보

상으로 3,000원 상당의 립 이 지 되었다.

설문 결과, 323명의 학생들이 설문에 응

답하 다. 그 연구에서 규정한 SNS 서비스

( : 페이스북, 트 터 등)가 아닌, 블로그를

주로 사용한다고 답변한 1명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을 성실하게 응답한 322명의 설문결과를

분석하 다. 학생 322명의 남녀 비율은 비

슷한 편이었으며(남학생 157명, 48.8%; 여학생

165명, 51.2%) 참여자들의 평균 나이는 22.1세

(SD=2.0)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1학년, 2학

년, 3학년, 4학년이 각각 32명(9.9%), 90명

(28%), 97명(30.1%), 103명(32%)인 것으로 나타

났고, 서울(93명, 26.9%), 경기(75명, 23.3%),

구(24명, 7.5%), 경상도(23명, 7.1%), 라도(21

명, 6.5%), (18명, 5.6%), 인천(16명, 5%),

충청도(13명, 4%), 부산(10명, 3.1%), 울산(5명,

1.6%), 강원도(5명, 1.6%), 세종시(2명, 0.6%),

제주도(2명, 0.6%) 등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참여자들은 공

94명(29.2%), 인문 53명(16.5%), 자연 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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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사회 47명(14.6%), 상 24명(7.5%),

술 20명(6.2%), 보건/간호 12명(3.7%), 교

육/사범 11명(3.4%), 의 /치의 9명(2.8%),

체 1명(0.3%), 수의 1명(0.3%), 생활과학

1명(0.3%) 등 다양한 단과 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페이

스북(268명, 83.2%), 인스타그램(123명, 38.2%),

트 터(50명, 15.5%), 밴드(34명, 10.6%), 카카오

스토리(29명, 9%)와 같은 SNS 서비스를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시간

미만으로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

으며(1시간미만 110명, 34.2%; 1~2시간 102명,

31.7%) 2~3시간 사용하는 사람은 65명(20.2%),

3~4시간 사용하는 사람들은 24명(7.5%), 4~5

시간 사용하는 사람들은 13명(4%), 5시간 이상

이용하는 사람들은 8명(2.5%)으로 나타났다.

한 참여자들의 SNS 친구 수는 1~50명이

63명(19.6%), 50~100명이 71명(22%), 100~200

명이 70명(21.7%), 200~300명이 60명(18.6%),

300~400명이 26명(8.1%), 400~500명이 15명

(4.7), 500명 이상인 사람들이 17명(5.3%)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SNS를 정보공유(207명,

64.3%), 친구들의 근황 악(206명, 64%), 친구

와 연락(112명, 34.8%), 댓 달기(100명, 31.3%),

개인정보 업로드(73명, 22.7%), 사회 이슈에

한 의견 제시(41명, 12.7%), 새 친구 찾기(27

명, 8.4%), 재미있는 이야기 확인(4명, 1.2%),

연 인 근황 악(2명, 0.6%), 동 상 보기(1명),

이벤트 참여(1명) 등을 해 사용한다고 보고

하 다.

측정도구

성인애착

본 연구에서 사용한 친 계경험척도 개정

(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s Questionnaire-

Revised: ECR-R)은 Brennan 등(1998)이 개발한

ECR을 Fraley, Waller와 Brennan(2000)이 개정

한 성인애착 측정도구이다. ECR-R은 애착회피

와 애착불안 두 차원으로 구성되며, 각 차원

당 18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7 척도로 평정하며(1= 그 지

않다, 7=아주 그 다) 수가 높을수록 애착

회피와 애착불안 수 이 높고 불안 애착에

가깝다고 단되는 반면, 수가 낮을수록 안

애착에 가깝다고 간주된다. 애착회피가 높

을수록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친 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지나칠 정도로 자립 이며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경향을 보인다(문항 :

“다른 사람들이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

치 않는 편이다”). 반면,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하거나 버림받는데 두려

움을 갖고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지나칠 정도

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상 방이 함께 있어주

지 못하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 심한 스트 스

를 받는다(문항 :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갖

는 호감만큼 그들도 내게 강한 호감을 가지기

를 자주 원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성 (2004)

이 번안하고 국내 학생을 상으로 타당화

한 한국 ECR-R을 사용하 다. 김성 (2004)

의 연구에서 한국 ECR-R은 어 ECR-R과

동일하게 2개의 요인(애착회피, 애착불안)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반응이론으로

분석한 결과, 몇몇 문항은 변별도가 낮은 것

으로 나타났지만 각 하 척도의 검사정보곡

선을 검토했을 때, 넓은 범 에서 표 오차가

작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성 (2004)의 연구

에서 내 일치도(Cronbach’s α)는 애착회피

.85, 애착불안 .89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의 내 일치도는 애착회피 .90, 애착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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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로 각각 나타났다.

기본 심리욕구 만족

기본 심리욕구 만족을 측정하기 해, Ilardi,

Leone, Kasser와 Ryan(1993)이 개발한 기본 심리

욕구 척도를 이명희와 김아 (2008)이 번안

하고 우리나라의 문화 특성을 반 한 문항

을 추가하여 타당화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

구 척도’를 사용하 다. 한국형 기본 심리욕구

척도는 자율성( :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

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느낀

다”), 유능성( :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계성( :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잘 지낸다”) 차원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차원 당 6 문항씩

총 18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6

척도로 평정하며(1= 아니다, 6=매우 그

다) 수가 높을수록 자율성, 유능성, 계성

욕구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명희

와 김아 (2008)의 연구에서 확인 요인분석

결과, 기존의 척도와 동일한 세 개 하 요인

(자율성, 유능성, 계성)이 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한 자율성 문항은 한국형 학업

자기조 척도(무동기 r=-.42, 외 인 조

r=-.36), 유능성 문항은 학업 자기 효능감

척도(자기조 효능감 r=.55, 자신감 r=.39),

계성 문항은 학교생활 응 척도, 부모

계성 척도(교사와의 계 r=.38, 부모와의

계 r=.44, 친구와의 계 r=.72)와 유의한 상

이 확인되었다. 이명희와 김아 (2008)의

연구에서 내 일치도(Cronbach’s α)는 자율성

.70, 유능성 .75, 계성 .79 으며, 본 연구에

서는 자율성 .71, 유능성 .83, 계성 .80으로

나타났다.

소외에 한 두려움

FOMO를 측정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Przybylski 등(2013)이 어권 국가에서 거주

하는 성인들을 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소외에 한 두려움 척도(Fear of Missing

Out Scale: FOMOS)를 번안하여 사용하 다.

Przybylski 등(2013)은 확인 요인 분석을 실시

하고 척도의 민감도를 극 화시키기 해 문

항반응이론에 따라 각 문항별로 정보곡선을

산출하 다. 이 정보량이 많은 10개의 문

항을 선택하여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FOMOS

를 제작하 다( : “나는 내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 불안하다”). 각 문항은 5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며(1= 그 지 않

다, 5=아주 그 다) 수가 높을수록 FOMO

수 이 높은 것으로 단한다. 쿠웨이트인을

상으로 한 FOMOS 타당화 연구에서 FOMOS

는 소셜미디어 독 척도(Social Media Addiction

Scale)와 유의한 상 (r=.10~.4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l-Menayes, 2016). 한편 Przybylski

등(2013)의 연구에서 FOMOS의 내 일치도

(Cronbach’s α)는 .87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로 제작된 FOMOS를 사

용하기 해 번역-역번역을 시행하 다. 먼

연구자가 원문을 한국어로 번안한 뒤, 이 언

어(한국어, 어)를 사용하는 교육학 석사

공자 1명이 번역의 성을 확인하 다. 이

후, 심리학 석사를 졸업한 이 언어(한국어,

어) 사용자 1명이 역번역을 실시하 다. 그

리고 다른 이 언어(한국어, 어) 사용자

인 상담학 석사 졸업자 1명이 원문항과 역번

역 문항의 유사성을 7 척도(1=동일하지 않

다, 7 =동일하다)로 평정하 다. 이때, 평정

수가 5 미만인 문항 4개에 하여 평정자

의 피드백을 반 하여 재번역 하 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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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4개에 해 이 언어(한국어, 어) 사

용자인 심리학 석사 졸업자가 역번역을 다시

실시했으며, 재 한국에서 어 교사로 재직

인 미국인 1명으로부터 원문항과 역번역 문

항의 동일성을 평정 받았다. 평정 결과, 다시

번역한 4문항 모두 5 이상으로 평정되었고,

평정 결과를 반 하여 최종 으로 문항을 확

정하 다.

FOMOS는 단일요인을 가정하고 제작된 척

도이기 때문에 요인을 1개로 고정하고 최 우

도법을 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요인 구조는 체 분산의 44.93%를 설

명하 고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4 이상

인 것으로 나타났다(.49~.75). 본 연구에서 번

역한 FOMOS의 문항 내 일치도(Cronbach’s α)

는 .86으로 나타났다.

SNS 독경향성

본 연구에서는 정소 과 김종남(2014)이

SNS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의 독경향

수 을 확인하기 해 개발하고 타당화한 ‘

학생용 SNS 독경향성 척도’를 사용하 다. 정

소 과 김종남(2014)은 Bergen 페이스북 독

척도(Bergen Facebook Addiction Scale; BFAS;

Andreassen et al., 2012) 18문항, 성인 인터넷

독 자가진단 간략형 척도(KS-A; 한국정보화진

흥원, 2011) 15문항, 기존 스마트폰 독 척도

와 페이스북 척도 문항 일부를 추가하여

비 문항을 만든 뒤, 학생을 상으로 타

당도 분석을 시행하 다. ‘ 학생용 SNS 독경

향성 척도’는 일상생활장애 조 실패( :

“SNS를 무 많이 해서 그것이 나의 일 는

학업에 부정 인 향을 미쳤다”), 몰입 내

성( : “SNS를 하고 싶은 충동을 더 많이

느낀다”), 부정정서의 회피( : “무력감 는

우울감을 이기 해 SNS를 한다”), 가상세계

지향성 단( : “SNS를 하지 못하게 되면

사는 즐거움 는 재미를 잃는다”) 등 4개의

요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4 척도로

평정하며(1= 그 지 않다, 4=매우 그

다), 수가 높을수록 SNS 독경향이 높은 것

으로 단한다. 정소 과 김종남(2014)의 연구

에서 학생용 SNS 독경향성 척도는 성인 스

마트폰 독 자가진단 척도(r=.44), 외로움 척

도(r=.16), 우울척도(r=.25)와 유의한 상 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구에서 학생용

SNS 독경향성 척도의 내 일치도(Cronbach’s

α)는 조 실패 일상생활장애 .84, 몰입

내성 .80, 부정정서의 회피 .81, 가상세계지향

성 단 .77, 체 문항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내 일치도(Cronbach’s α)는 조

실패 일상생활장애 .86, 몰입 내성 .86,

부정 정서의 회피 .86, 가상세계지향성

단이 .83, 체 문항 .95로 나타났다.

외로움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을 측정하기 해

UCLA 고독척도 개정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RULS; Russell, Pepllau, &

Cutrona, 1980)을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

UCLA 고독척도(김교헌, 김지환, 1989)를 사용

하 다. RULS는 사회 계 불만을 나타나는

10개의 문항( :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과 사회 계 만족을 나타내는 10개

문항( :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잘 어울린

다)으로 구성되어있고, 상태 특성 외로움을

측정할 수 있다(Morahan-Marti & Schumacher,

2003; Wiseman, 1997: 고은 등, 2014에서 재

인용). 각 문항은 4 리커트 척도(1=결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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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4=자주 그 다)로 평정하며 사회

계 만족을 나타내는 문항은 역채 한다.

수는 20-80 사이에 분포하며 수의 총합

이 클수록 외로움의 정도가 크다고 간주한다.

한국 UCLA 고독척도는 Beck의 우울척도

(r=.43), 신경증 경향성(r=.45), 표 불안

수(r=.45)와 유의미한 상 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김교헌, 김지환, 1989). 동일한 연구에

서 한국 UCLA 고독척도의 내 일치도

(Cronbach’s α)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인 민성과 불안

본 연구에선 Derogatis(1983)가 개발한 간

이정신진단검사개정 (Symptom Checklist-90-

Revision: SCL-90-R)을 김재환과 김 일(1984)이

표 화하고, 임규 (1997)이 고등학생을 상

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한 한국 SCL-90-R 척

도를 사용하 다. SCL-90-R은 신체화, 강박증,

인 민성, 우울, 불안, 감, 공포불안, 편

집증, 정신증 등 9가지 증상 역을 총 90개

문항으로 측정한다.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7

일 간 경험한 증상을 5 척도로 평정하고(0=

없다, 4=아주 심하다) 수가 높을수록

증상이 심각한 것으로 단한다. 본 연구에서

는 SCL-90-R에서 인 민성(9문항)과 불안(10

문항) 문항을 사용하 다. 인 민성 척도는

인 계에서의 불편감, 부 감, 열등감을

측정하는데( : “내가 남보다 못한 것 같다, 여

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먹고 마시기가 거북하

다”), 정신과 내원 환자들을 상으로 한 이승

연과 장은 (2011)의 연구에서 인 민성 문

항은 MMPI-2의 RC2척도(낮은 정 정서)와 유

의한 상 계(r=.5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 척도는 신경과민, 긴장 등과 련된 신

체 증상을 측정하는데( : “긴장이 된다, 무슨

일이든 조 해서 안 부 못한다”), 불안은

PANAS의 하 요인인 부 정서와 유의한 상

(r=.6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희, 김

은정, 이민규, 2003). 임규 (1997)의 연구에서

내 일치도(Cronbach’s α)는 인 민성 .81,

불안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87, .92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단일 차원으로 구성된 애착

회피, 애착불안, FOMO에 해 문항꾸러미를

제작해서 분석에 활용하 다.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할 경우, 공통분산 고유분산의

비율이 높아져 문항의 신뢰도가 증가되고,

개별 문항보다 연속형 자료에 더 가까워져

정규성을 만족하게 되며, 모형의 합도가

향상되고, 자유 모수의 개수 비율이 향상되

어 통계 추정이 용이해지는 장 이 있다

(Bandalos, 2002; Bandalos & Finney, 2001; 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 구체

으로, 요인 알고리즘(Factorial algorithm) 방법에

따라 문항꾸러미를 구성하 다(김수 , 2016).

우선, 애착회피 18개 문항에 해 최 우도법

을 용하여 요인의 수를 1개로 지정하고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을 산출한 후, 꾸러미의 평

균 요인부하량이 유사하도록 6개 문항씩, 총 3

개의 꾸러미를 제작하 다. 애착불안과 FOMO

한 동일한 방법으로 3개씩 문항꾸러미를 제

작하 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합도와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Mplus 7.0을 활용하 다. 모형

의 합도를 별하기 해 Hu와 Bentler(1999)

가 제안한 Tucker Lewis Index(TLI: .90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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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합), Comparative Fit Index(CFI: .90 이상

일 때 합),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10이하면 합) 합도

지수를 참고하 다. 한 Shrout와 Bolger(2002)

가 제안한 부트스트랩 차를 사용하여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 다.

결 과

기술통계

연구모형 검증에 앞서, 주요변인과 잠재

공변인의 평균, 표 편차, 변인 간 상 , 단변

량 왜도 첨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표 1

에 제시하 다. 주요변인 간 상 을 살펴보면,

애착회피와 FOMO, 애착회피와 SNS 독경향성

을 제외하곤 체로 유의한 상 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모든 측정변인의 왜도

와 첨도의 값이 각각 2와 7 미만으로 나

타나 자료가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

로 단하 다(West, Finch, & Curran, 1995).

한편, 선행연구를 통해 SNS 독경향성과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외로움, 인

민, 불안, 연령)과 본 연구 주요 변인들과의

상 을 확인하 다. 일반 으로 공변인으로

상되는 변인과 종속변인 간 상 이 유의하

고 크며(r=.60 이상), 독립변인과 잠재 공변

인 간 계가 유의미하지 않을 경우 공변인

으로 추정되는 변인을 모형에 포함시켜 그

향을 통제한다(변상조, 2015; 최 철, 2016;

Statistics Solutions, 2015). 특히, 독립변인과 공

변인의 계가 유의할 경우에는 두 변인의

변량이 첩되기 때문에 독립변인으로 설명

되는 변량과 공변인으로 설명되는 변량이

섞이면서 거변인에 한 독립변인의 고유

한 향력이 왜곡될 수 있다(최 철, 2016;

Karpen, 2017; Reichardt & Bormann, 1994: Miller

& Chapman, 2001에서 재인용).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외로움, 인 민, 불안은 p<.01 수

1 2 3 4 5 6 7 8 M SD 왜도 첨도

1. AV - 3.60 0.85 -.22 .66

2. AX .34** - 3.56 0.91 -.10 -.28

3. NEED -.57** -.54** - 4.13 0.63 .29 -.19

4. FOMO .10 .57** -.40** - 2.43 0.72 .01 -.65

5. SNS 독 -.03 .39** -.22** .57** - 1.87 0.60 .35 -.96

6. LONE .60** .61** -.76** .44** .24** - 2.01 0.52 .24 -.36

7. SEN .39** .58** -.62** .45** .35** .71** - 1.57 0.85 .07 -.62

8. ANX .35** .56** -.58** .47** .44** .65** .80** - 1.14 0.89 .53 -.58

9. Age .02 -.02 -.04 .05 -.06 .05 -.07 -.02 22.11 2.01 .24 -.80

주. N=322. **p<.01. AV=애착회피. AX=애착불안. Need=기본 심리욕구 만족. FOMO=소외에 한 두려

움. SNS 독=SNS 독경향성. LONE=외로움. SEN= 인 민성. ANX=불안. Age=연령.

표 1. 변인의 평균, 표 편차, 첨도, 왜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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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SNS 독경향성과 정 상 이 있었지만

상 이 크지 않았고(.24~.44) 연령은 SNS 독

경향성과 상 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한 외로움, 인 민, 불안은 독립변

인인 애착불안과 p<.01 수 에서 높은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56~.61), 애착회

피와도 다소 높은 상 을 보 다(.35~.60).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 인 민, 불안,

연령을 공변인으로 통제하지 않고, 성인애착,

기본 심리욕구 만족, FOMO, SNS 독경향성

간의 구조 계를 분석하 다.

측정모형 검증

자료 분석 결과 모형의 합도는 양호한 것

으로 나타났다. (df=94, N=322)는 p<.001 수

에서 유의하 고, CFI는 .93, TLI는 .91,

RMSEA는 .09(90% 신뢰구간=.08-.10), SRMR는

.07로 나타났다.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은 .67

에서 .91까지 분포하 으며, 모두 p<.001 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16개의 측정변수

로 5개의 잠재변수를 구인한 것이 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모형 직 효과 검증

구조모형 한 자료에 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 (df=94, N=322)는 p<.001 수 에서 유

의하 고, CFI는 .93, TLI는 .91, RMSEA는

.09(90% 신뢰구간=.08-.10)로 나타났다. 부분

의 직 경로 계수가 유의하 으나, 애착회피,

애착불안, 기본 심리욕구 만족이 SNS 독경향

성에 이르는 직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가설 4, 5, 6, 7, 8 부분 지지).

한편, 연구모형은 SNS 독경향성 변량의 약

4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rtens(2005)는 연구자의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을 이기 해 안모형과 비교할 것을

제안하 다. 특히, 동일한 수의 잠재변수를 갖

고 계를 바꿈으로써 다른 모델이 될 수 있

는 내재된 모형(nested model)의 경우, 좀 더 간

명한 모형과 복잡한 모형 사이의 직 인 비

교를 통해 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배병렬,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외한 모형을 수정모형으로 설정하고

모형의 합도를 확인하 다. 그 결과, 수정모

형은 자료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df=973, N=322)는 347.59, CFI는 .93,

TLI는 .91, RMSEA(90% CI)는 .09(.08-.10), SRMR

는 .07로 나타났다.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은 합도에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5.8, p=.12이

다. 따라서 보다 간명한 수정모형을 최종모형

으로 채택하 으며 이는 그림 2와 같다.

최종모형에서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은 기본

심리욕구 만족에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β=-.58, p<.001; β=-.39, p<.001).

즉, 불안 애착 수 이 높을수록 기본 심리

욕구 만족 수 한 낮음을 의미한다. 애착

회피, 애착불안, 기본 심리욕구 만족은 모두

FOMO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애착회피의 경우 FOMO에 부 인 향

을 미친 반면(β=-.41, p<.001), 애착불안은

FOMO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고(β=.55, p< 001), 기본 심리욕구 만족

은 FOMO에 부 인 향을 미쳤다(β=-.41,

p<.01). 마지막으로, FOMO는 SNS 독경향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65,

p<.001). 한편, 최종모형은 SNS 독경향성 변

량의 약 4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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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Shrout와 Bolger(2002)의 제안

에 따라 부트스트랩 차를 활용하여 간 효

과를 검증하 다. 이를 해 원 자료(N=322)

로부터 1000개의 표본을 생성하 고, 간 효과

의 신뢰구간(95%)에 0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

α=.05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다고

단하 다(Shrout & Bolger, 2002).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성인애착과 FOMO의 계를 기본 심

리욕구 만족이 매개한 경로는 모두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가설 9, 10 지지). 한 애착회

피에서 SNS 독경향성으로 가는 간 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14 지지). 마지

막으로, 애착불안에서 SNS 독경향성으로 가

는 모든 간 경로 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가설 11, 15 지지).

억제효과 검증

측변수가 거변수에 미치는 직 효과

와 간 효과의 부호가 다를 경우 억제효과

(suppression effect)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서

석, 2010). 본 연구에서도 FOMO에 한 애착

회피의 직 효과와 간 효과의 부호가 정반

로 나타나 기본 심리욕구 만족이 억제변인

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따라서

MacKinnon, Krull과 Lockwood(2000)가 제안한

차에 따라 기본 심리욕구 만족의 억제효과 가

능성을 확인하 다. 구체 으로, 애착회피의

직 효과가 기본 심리욕구 만족 투입 후에 큰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 고, 측정오차 등으

로 인한 과소추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억제효과를 추정

하 다(Cheung & Lau, 2008; Maasen & Bakker,

2001).

그림 2. 최종모형

주. N=322. *p<.05. **p<.01. ***p<.001. AV=애착회피. AV1–3=애착회피 꾸러미 1-3. AX=애착불안.

AX1-3=애착불안 꾸러미 1-3. Need=기본 심리욕구 만족. AUT=자율성. COM=유능성. REL= 계성.

FOMO=소외에 한 두려움. FM1-3=FOMO 꾸러미 1-3. SNS addiction=SNS 독경향성. DIS=일상생활장애

조 실패. MD=부정정서의 회피. TOL=몰입 내성. WIT=가상세계지향성 단.

주2. 경로계수는 표 화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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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추정되

는 변수를 측변수와 함께 모형에 투입하면

측변수가 거변수에 미치는 직 효과는 감

소한다. 그러나 이 변수가 매개효과가 아닌

억제효과를 갖는다면, 이 변수를 측변수와

함께 모형에 투입했을 때, 측변수의 직 효

과는 커지는 경향이 있다(MacKinnon et al.,

2000). 분석 결과, 애착회피에서 FOMO로 가는

직 경로는 기본 심리욕구 만족이 투입된 이

후 커졌고 그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β

=.12 → β=-.44, p<.001). 즉, 평상시에는 애착

회피가 FOMO에 미치는 향을 기본 심리욕

구 만족이 억제하고 있어서 애착회피의 향

이 미미하지만, 기본 심리욕구 만족을 모형에

투입해서 그 효과를 통계 으로 통제할 경우

FOMO에 한 애착회피의 직 효과가 팽창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애착회피와 SNS

독경향성의 계에서 기본 심리욕구 만족이

포함되지 않은 간 경로(애착회피 → FOMO

→ SNS 독경향성)와 기본심리 욕구 만족을

포함하는 간 경로(애착회피 → 기본 심리욕

구 만족 → FOMO → SNS 독경향성)의 부호

가 서로 다른 것 한 기본 심리욕구 만족의

억제효과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과 SNS 독경향성

의 계를 기본 심리욕구 만족과 FOMO가 매

개하는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합도

와 각 변인의 직간 효과를 검증하 다. 본

경로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S.E.

95% 신뢰구간

하한계-상한계

(AV → FOMO) 총효과 -.14 -.17** .05 -.29~-.04

AV → NEED → FOMO .20 .24** .07 .08~.40

(AX → FOMO) 총효과 .48 .71** .04 .60~.82

AX → NEED → FOMO .11 .16** .03 .05~.27

(AV → SNS 독) 총효과 -.08 -.11** .03 -.19~-.02

AV → FOMO → SNS 독경향성 -.20 -.27*** .05 -.40~-.13

AV → NEED → FOMO → SNS 독경향성 .11 .15** .04 .05~.26

(AX → SNS 독) 총효과 .27 .46*** .03 .37~.56

AX → FOMO → SNS 독경향성 .21 .36*** .04 .23~.48

AX → NEED → FOMO → SNS 독경향성 .06 .10** .04 .03~.18

NEED → FOMO → SNS 독경향성 -.33 -.27** -2.98 -.45~-.09

주. N=322. **p<.01. ***p<.001. AV=애착회피. AX=애착불안. NEED=기본 심리욕구 만족. FOMO=소외에

한 두려움. 95% 신뢰구간은 표 화계수 기 .

표 2. 최종모형에서의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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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구체 인 결과를 선행연구 결과에 비

추어 해석하는 한편, 연구 결과를 상담실제에

서 용해보고, 후속 연구에 한 시사 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모형은 수집한 자료에 합한 것

으로 나타났고, 변인 간 직 경로는 부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FOMO

는 SNS 독경향성과 높은 정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가설 4 지지) SNS 독경향성을

측하는 주요 선행변인으로 FOMO가 기능한

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FOMO와 SNS 독

경향성 간 계를 보고한 선행 연구 결과

(Blackwell et al, 2017; S. Flores, 2015; Przybylski

et al., 201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FOMO

수 이 높은 사람들이 SNS 상에서 타인으로부

터 소외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인해 SNS를 사

용한 결과 SNS 독경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 불안 애착 수 이 높을수록 기본 심

리욕구가 좌 된다는 선행 연구처럼(조화진,

서 석, 2011; La Guardia, Ryan, Couchman, &

Deci, 2000; Wei et al., 2005), 본 연구에서도

불안 애착(애착회피, 애착불안) 수 이 높을

수록 기본 심리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5, 6 지지). 구체 으로, 본 연

구 결과는 애착회피 수 이 높은 사람들이 혼

자 있는 것을 추구한 결과, 계로부터 소외

되어 기본 심리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반면,

애착불안 수 이 높은 사람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자신의

수행수 에 한 신뢰가 기 때문에 결과

으로 기본 심리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애착회피는 FOMO와 부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련성

이 없거나 낮은 정도의 정 련성을 보고한

선행 연구(Blackwell et al., 2017; Lai et al.,

2016)와 다른 결과이다. 이 듯 선행 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 이유 하나는, 억제효

과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본 심리

욕구 만족이 모형에 함께 포함되어 애착회피

의 향력이 팽창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성

인애착과 FOMO의 련성을 검증한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후속연구를 통해 애착회피

와 FOMO의 련성을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

다. 한편, 애착불안은 FOMO와 정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7 지지). 이는 애

착불안과 FOMO의 련성을 확인한 Blackwell

등(2017)과 Lai 등(2016)의 연구 결과와 부분

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즉, 애착불안 수 이

높을수록 SNS를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과 계속

연결되고 비슷해지고 싶은 나머지, 조 이라

도 소외되었다는 단서를 발견하게 될 경우

FOMO와 같은 부정 인 감정을 느낄 가능성

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 기본 심리욕구 만족 수 이 낮을수

록 FOMO 수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가설 8 지지), 이 한 기본 심리욕구와

FOMO 간 련성을 주장한 연구들(Alt, 2016;

Przybylski et al., 2013; Sheldon, Abad, & Hinsch,

2011)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즉, 자율성,

유능성, 계성 등 기본 심리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람들은 욕구를 만족시키기 해

SNS를 사용하고 그 결과 FOMO가 심화될 수

있다.

성인애착(회피, 불안)과 SNS 독경향성, 기

본 심리욕구 만족과 SNS 독경향성 간 직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성인애착과 기본

심리욕구 만족은 모두 FOMO를 통해 간

으로 SNS 독경향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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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는 성인애착, 기본 심리욕구 만족

이 SNS 독경향성에 미치는 향을 FOMO가

완 매개함을 의미한다. 어떤 의미에서 본

연구 결과는 온라인상에서의 계형성과 상호

작용,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정서 인 특

징을 경험 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온라인 계는 면 면 계

와는 달리 익명성이 보장되고 지리 으로 떨

어져 있어도 유지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 시

좀 더 정돈된 방식으로 표 할 수 있는 등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이 용이하다(McKenna

& Bargh, 2000). 를 들어, 온라인에서는 좀

더 숙고한 후 반응을 보일 수 있고, 게시물을

읽기만 하는 잠복 찰(lurking)도 가능하기 때

문에 면 면 상황과는 달리 계에서 스스로

‘통제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따라서 면 면

계를 유지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 특

히 불안 애착 수 이 높은 사람들은 SNS를

사용해서 면 면 상황과는 다른 인 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Buote, Wood, & Pratt, 2009; Shang, Chen, &

Chang, 2015; Sheldon et al., 2011). 그러나 이런

정 인 상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불안

애착 수 이 높을수록(그리고 기본 심리욕

구 만족 수 이 낮을수록) SNS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심리정서 특성인 FOMO가 더욱

활성화되고 결국에는 SNS를 사용하는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 애착

수 이 높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 계를 형

성하고 유지할 수는 있지만, 그 이면에는 소

외에 한 두려움이 크게 자리하게 되어 결국

SNS 독경향성이 커지는 문제가 래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련해서, 성인애착(회피, 불안)은 기본 심리

욕구 만족, FOMO를 통해 SNS 독경향성에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선, 애착회피에서 SNS 독경향성에 이르는 두

개의 간 경로(애착회피 → FOMO → SNS 독

경향성, 애착회피 → 기본 심리욕구 만족 →

FOMO → SNS 독경향성)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가설 14 지지). 이때 애착회피가 FOMO

를 통해 SNS 독경향성으로 이르는 간 경로

는 부 효과가 있는 반면, 애착회피가 기본

심리욕구 만족과 FOMO를 통해 SNS 독경향

성에 이르는 간 경로는 정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애착회피의 두 개 간 효과의

방향이 다른 이유는, 앞서 언 한 기본 심리

욕구 만족의 억제효과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애착회피 차원은 심과 애정에

한 기본 인 욕구가 무시되거나 충족되지 못

할 경우 발달한다(Lopez & Brennan, 2000). 주요

타인으로부터 심과 애정을 받고 싶은 욕구

가 지속 으로 무시되거나 거 될 때 사람들

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편한

감정 뿐 아니라 애정과 심에 한 욕구 자

체를 억제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 듯

계 내에서 기본 인 심리욕구가 충족되지 않

은 상태가 만성화될 경우 타인을 불신하고

거리를 두면서 신 스스로에게 의존하려는

자족 인 성향이 강화될 수 있다(Lopez &

Brennan, 2000). 따라서 기본 심리욕구 만족이

통제되지 않은 일상 상황에서는, 애착회피

가 타인에 한 심,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자

신보다 더 즐겁고 좋은 경험을 하고 있을까

두려워하는 정도(FOMO)에 미치는 향이

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애착불안은 FOMO를 거쳐 SNS 독경

향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가

설 11지지), 이는 Blackwell 등(2017)과 Lai 등

(201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애착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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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인지

하는지에 심이 많기 때문에 SNS에 극 으

로 속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남들의 상

황을 확인하면서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

에 민감하게 반응하고(Oldmeadow, Quinn, &

Kowert, 2012; Shang et al., 2015), 결국 타인의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고 싶은 마음(FOMO)이

활성화된 결과 SNS를 독 으로 사용할 가능

성이 커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애착불안과 SNS 독경향성의 계를 기본 심

리욕구 만족과 FOMO가 순차 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가설 15 지지). 이는 FOMO, SNS

이용 간 계를 확인한 Przybylski 등(2013)의

연구와 부분 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즉, 본

연구결과는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불만족스러

운 인 계로 인해 기본 인 심리욕구가 좌

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처하기 해 자

신의 어려움을 과장해서 지각하고 정서 으로

과민하게 반응하는 과잉활성화 략을 사용함

으로써 결국 FOMO에 취약해지고, SNS 독경

향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성인애착은

SNS 독경향성의 선행요인이고, 이 둘의 계

를 기본 심리욕구 만족과 소외에 한 두려움

이 매개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불안정한 애착 계를 형성한 사람들이 인

계 경험을 통해 부정 인 정서를 조 하기 어

렵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결핍을 보상하기 해

외부 상에 독될 수 있다는 P. Flores(2015)

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며, 애착과 독의

계가 물질남용이나 알코올 독이 아닌 SNS

독경향성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 본 연구에서 기본 심리욕구 만족의 매개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불안 애착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이 기본 심리욕구가 만족되지

못한 결과, 안 감이나 행복감과 련이 있는

내인성 아편물질( : 엔돌핀)의 도가 낮고

(Spangler & Grossmann, 1993), 이러한 생화학

물질이 부족할 때 이를 외부로부터 채우기

해 독에 빠진다는 MacLean(1990)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성인애착과 SNS 독경향성 간

계를 FOMO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불안정 애착과 독의 계에서 소외

는 두려움과 련된 신경생리학 과정이 존

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

성을 고려해서 뇌 상 기법 등을 활용한 추후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상담 실제에 다음과 같은

시사 은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결과

는 사람들의 SNS 독경향을 이기 해서는

FOMO나 기본 심리욕구 만족과 같은 변인들

에 개입의 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다. 즉, 상담자는 내담자가 SNS를 사용하면서

소외당할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우며 내담자의 좌

된 기본 심리욕구를 악하여 이를 상담 과

정에서 충족할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

한 FOMO와 기본 심리욕구 만족에 미치는

성인애착의 향을 고려했을 때, 상담자는 상

담 계 안 에서 내담자가 건강한 계를 형

성할 수 있도록 도와 필요가 있다.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구체 인 상담 개입 략을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는 내담자의 FOMO를 감소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Tarsha(2016)는 FOMO를 이기 한 방법으로

Yalom(1980)이 제안한 실존주의 을 고려

할 것을 제안하 다. Yalom(1980)은 모든 사람

들에게 죽음, 자유, 소외, 무의미에 한 실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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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존재한다고 가정했는데, 사람들이

소외에 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해 성 하

게 계를 형성한다고 지 하 다. Yalom

(1980)은 이 게 형성된 계가 ‘생존’에는 도

움이 될 수 있지만 개인의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에서 ‘진정한 계(authentic

relationship)’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 다. 특히,

애착불안이 높은 내담자는 자신이 소외되는

것을 더 민감하게 지각하기 때문에, 소외로부

터 벗어나기 해 SNS를 과도하게 사용할 가

능성이 있다.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가 공허함

을 채우기 해 SNS를 이용하는지 확인하는

한편, SNS에서의 계가 소외감으로부터 벗어

나고자 하는 내담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구체 으로 탐색할 필

요가 있다. 한 소외에 한 두려움과 같은

실존 불안이 불가피한 것임을 내담자가 인

식하도록 조력하는 한편, 상담 과정에서 학습

한 계 기술을 실제 계에서 용해 보는

등 내담자가 의미 있고 건강한 계를 형성하

고 유지할 수 있도록 안 인 략과 기술을

습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 필요하다(Tarsha, 2016).

둘째, 상담자는 SNS 독경향성을 보이는 내

담자를 상담함에 있어서 내담자의 좌 된 기

본욕구에 을 맞출 필요가 있다. 앞서 기

술한 것처럼, 역설 이게도 부 응 인 심리

행동 략은 내담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

인 측면으로 인해 오히려 오랜 기간 강화되

고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부 응 인 처 략을 수

정하는 것은 생각만큼 용이하거나 효과 이지

않을 수 있다(Wei et al., 2005). 이에 기존의

연구자들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부 응 인

처 략을 다루기보다는 좌 된 심리욕구를

악하고 충족시키는 안 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 다(조화진, 서 석, 2011; Wei et

al., 2005). 본 연구 한 애착불안 수 이 높은

사람들의 좌 된 기본 욕구를 악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조력할 때 내담자

의 SNS 독경향성이 감소될 수 있음을 시사하

고 있다. 한편, 내담자를 무조건 으로 존 하

는 상담자의 태도와 정 인 치료 계가

내담자의 기본 심리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효과

이라는 주장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

되고 입증되어 왔다(조화진, 서 석, 2011; 한

소 , 신희천, 2010; Zuroff et al., 2017). 를

들어, 상담자가 내담자를 있는 그 로 이해하

고, 내담자가 자신을 솔직하게 개방할 수 있

도록 허용하며, 내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돕는 과정에서 내담자는 자율

성에 한 욕구를 충족하게 되고(한소 , 신희

천, 2010), 상담자가 내담자의 능력을 믿어주

고 내담자의 강 에 해 정 으로 반응하

는 과정에서 내담자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스

스로의 능력을 신뢰하게 된다(Markland, Ryan,

Tobin, & Rollnick, 2005). 반면, 좌 된 계욕

구를 충족시키기 해 SNS를 과도하게 사용한

다 해서 실의 ‘단 된 느낌’이 사라지는 것

은 아니다(Sheldon et al., 2011). 따라서 상담자

는 내담자의 좌 된 계로 인한 불만족을 공

감해주는 한편, 좀 더 직 인 방법을 사용

하여 실의 계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다(Sheldon et al., 2011).

한 상담자가 내담자와 구축한 정 이고

지지 인 상담 계는 계에 한 내담자의

상을 변화시켜 내담자의 계 욕구를 충족시

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Zuroff et al.,

2017).

셋째, 애착회피와 FOMO의 계에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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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욕구 만족의 억제효과가 나타났는데, 이

는 애착회피 수 이 높은 사람들의 SNS 독경

향성을 이해하고 개입할 때 애착불안 수 이

높은 사람들과는 다른 근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 기본 심리욕구 만족의 억제효과는 애착

회피 차원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애착회피 수 이 높은 사람들

은 애착 상과의 계에서 기본 심리욕구가

일 되게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에 한 처 략으로 애착회피 수 이 높은

사람들은 기본 인 심리욕구 자체를 부인하면

서 동시에 자족 인 성향을 발 시켰을 가능

성이 높다. 충족되지 않은 기본 심리욕구가

인식되지 않고 무시되는 애착회피의 특성상,

그 수 이 높을수록 소외에 한 두려움

(FOMO)이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으

로 이해할 수 있다(즉, 애착회피와 FOMO의

계를 기본 심리욕구 만족이 억제하고 있다).

궁극 으로 애착회피가 기본 심리욕구 만족과

FOMO를 통해 SNS 독경향성에 정 인 향

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를 고려했을 때, 상

담자는 애착회피 수 이 높은 내담자가 SNS

독의 문제를 호소할 경우, 내담자의 애착불안

정성(애착회피)과 기본 심리욕구 만족 간의

계, 그리고 이러한 계가 SNS 독경향성에

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 결국 상담의

주요 은 내담자의 애착회피에 맞춰질 것

으로 상해 볼 수 있는데, 애착회피의 특성

상 상담을 통해 도움을 구하지 않거나, 상담

을 지속하더라도 작업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김지민, 장재홍, 2009; 유

란, 이지연, 2006). 따라서 상담자는 애착회피

수 이 높은 내담자의 상담에 한 기 수

을 높여 견고한 작업동맹을 형성하고(김지민,

장재홍, 2009), 이를 바탕으로 내담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불안정한 애착과 충족되지 못

한 욕구, 이들의 계가 SNS 독경향성에 미

치는 향을 탐색하도록 조력할 수 있을 것

이다.

넷째, 본 연구결과는 내담자의 계 형성

유지에 을 둔 상담개입 한 필요함을

시사한다. 애착과 독의 계를 역설한 P.

Flores(2010, 2015)에 따르면, 사람들은 물질을

남용하거나 독 인 행동을 통해 충족되지

못한 계에 한 욕구를 해소하려고 시도한

다. 그러나 독의 원인이 ‘ 계’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근원 인 결함이 회복되기 에는

독 행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P. Flores,

2010, 2015). 즉, SNS 독경향성을 이기 해

서는 불안 애착 수 이 높은 내담자가 상담

장면 안 에서 ‘건강한 계’를 형성하고 유지

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여 내담자가 소외와

고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

가 있다(P. Flores, 2010, 2015). 이런 맥락에서

집단작업이 SNS 독경향성을 치료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다. 독 문제를 가진 내담자들은

스스로를 자제하지 못하는 것에 해 수치심

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P. Flores, 2015),

Kurtz(1982)의 주장에 따르면 수치심을 치료하

기 해선 스스로의 수치심을 자각하는 것 이

상으로 같은 약 을 공유한 존재로부터 수용

되는 경험이 필요하다. 즉, 독자들로 구성된

집단 상담을 통해 독자는 다른 독자와 동

일시를 경험하면서 그간 받아들이지 못했던

수치스런 자신을 수용하고, 지속 으로 타인

과 하면서 효과 인 사회기술을 습득하며,

자신과 타인에 한 정 인 상( : 안 성

인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P. Flores, 2015).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 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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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연구를 시작한 시 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상으로 타당화한 FOMO 척도가

부재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FOMOS 원문

항을 번역하고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척도를 사용하 다. 그러나 어권 성인들을

상으로 개발된 척도를 번역/역번역해서 사

용하 기 때문에 FOMO와 련된 한국 학

생들의 고유한 특성이 척도에 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 학생을 상으로 타당화된

척도( : 한국형 소외에 한 두려움 척도; 주

은선, 소연, 심솔지, 2018)를 사용하여 본 연

구결과가 재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

째, 본 연구에서는 동일 시 에서 수집한 횡

단 자료를 토 로 가설을 검증했기 때문에 연

구 결과가 변인 간 인과 계를 의미한다고 단

정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변인

간 인과 계를 더 강력하게 추론할 수 있는

종단 설계( : 교차지연설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SNS를 가장 많이 사용

한다고 알려진 20 학생을 상으로 진행

되었는데, 최근 45세-64세의 년층에서 SNS를

이용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신지형 등, 2015).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가 다른 연령 ( : 년)에도 일

반화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리서치 회사에 가입된

학생들을 상으로 연구 상자를 모집하

다. 온라인 조사업체를 이용하여 표집된 자료

와 다른 방식( : 이메일, 화 등)으로 표집된

자료 간에 질 인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고 있

지만(Roster, Rogers, Albaum, & Klein, 2004), 후

속 연구에서는 표집 방식을 다양화하여 표본

의 표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추

후에는 SNS를 사용하는 목 과 이용 방식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애착차원에 따라 SNS를 사용하는 목 과 이용

방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Buote et al.,

2009; Oldmeadow et al., 2012), 이는 SNS 독경

향성에 이르는 과정에도 향을 미칠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SNS 독경향성에 향을 미

치는 변인들의 구조 인 계가 SNS 사용 방

식과 목 에 따라 다른지 후속연구를 통해 확

인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모든 변인을 자기

보고식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방법 변량(method

variance)이 발생하여 잠재변인들의 계가 과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

는 변인( : FOMO, SNS 독경향성)들의 측정

방식을 다양화하여( : 찰) 변인 간 련성

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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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SNS Addiction Pronen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Role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and

Fear of Missing Out

Ji Soo Park Young Seok Seo

Kyonggi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ole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and fear of missing out (FOMO)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i.e., anxiety, avoidance) and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addiction proneness. A total of 322 undergraduate SNS users participated. Results indicated that the final

model had a good fit and explained 43% of the variance in the SNS addiction proneness. All

hypothesized direct paths were significant except those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and the SNS addiction proneness. FOMO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the SNS addiction proneness. The link between attachment anxiety and SNS addiction

proneness was fully mediated by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and FOMO. These results suggest

that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had a suppressor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voidance and FOMO. Implications for counseling and future research on SNS addiction proneness are

discussed.

Key words : adult attachment,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fear of missing out, SNS addiction proneness,

mediation effect, suppression effect


